
중국, 수출 위축으로 무역적자 전환
2월 수출 1145억달러에 수입 1460억달러 … 1월에는 273억달러 흑자

2012년 2월 중국의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유럽의 부채위기 여파로 수출이 위축된 반면 중국의 춘절 이후 수입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

다.

중국 해관(세관)은 2월 무역적자가 31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3월10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자체 자료를 집계한 결과 적자규모가 1990년 이후 최대치라고 보도했고, 다우존스 뉴스와이

어는 최소 12년 만에 최대치라고 전했다.

특히, 당초 시장의 예상치 53억5000만달러(블룸버그 조사)를 크게 웃돈 것이다.

중국 해관은 2월 무역적자가 커진 것은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1-2월 자동차 등의 수입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월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8.4% 증가한 1144억7000만달러에 그쳤지만, 수입은 39.6% 급증

해 1459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1-2월 교역량은 533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3% 늘었으나 42억50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1월에는 수출이 1499억달러, 수입은 1226억달러로 무역흑자가 273억달러에 달했었다.

한편, 중국의 1-2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모두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2월 무역적자가 예상보다 급

증하면서 중국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긴축완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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